
데님으로 살아가는 구라보  

신상품 개발은 일본에서 전담 

 

구라보는 데님 소재 생산을, 일본 내에서는 오까야마(岡山) 직영공장에서 

데님 원사의 방적을 담당시키고, 사염(絲染), 제직 등은 협력 공장들에게 나

누어 담당시키고 있다. 해외에서는 태국에 있는 싸이얌·구라보(SKC)에서 원

사를 방적하고, 중국의 화남(華南)에 있는 “삼영주해방직(三英珠海紡織)”에서

는 염색, 제직, 가공을 담당하고 있다. 

평균 생산량은 일본 내에서 월 70만∼90만개, 중국 주해에서 100만개를 생

산하고 있으며, 홍콩에는 생산관리를 맞고 있는 거점도 있다. 이들은 모두 

본사가 관리하며,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루트 등을 컨트롤하고 있다. 1999년부

터는 회사 내 그룹끼리 다루는 상품이나 판로(販路)가 서로 겹치거나 충돌하

지 않도록 생산 품목과 거래처를 나누어주기 시작하였다.  

데님 소재의 판매 구성비는 대형 내셔널·브랜드(national brand : NB)가 50%, 

구미지역으로의 수출이 25%, 종합 어패럴 회사나 개성파(個性派) 브랜드가 

25%로 되어 있다. 구미지역으로 수출을 시작하기 위하여는 이태리의 밀라노

에 있는 세탁가공업자와 제휴하여 특출난 가공법을 터득함으로써 상품 개발

력을 높이 올릴 수 있었으며, 작년에는 공동으로 400점의 새로운 소재를 개

발한 바 있다. 

일본 내 진즈시장에서는 대형 NB의 각 사가 내놓은 베이식 상품들이 소비

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종합 어패럴이나 개성파 브랜드의 진즈들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들 기업은 규격화된 정번(定番) 데님 소재보

다는 차별화된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구라보가 내놓고 있는 으뜸가는 차별화 소재에는 “내추럴·리프·데

님(Natural Leaf Denim)”, “멀티·인디고(Multi-indigo)”, “스핀·에어 + 에어·민

트(Spin-air + Air-mint)” 등이 있다. 

“내추럴·리프·데님”은 나뭇잎이 자아내는 자연의 멋을 느끼게 하는 인디

고·데님으로서 내추럴한 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멀티·인디고”는 경·위

에 도합 9종류의 면사로 천의 표면에 요철(凹凸)이 있게 짠 데님으로서 세탁

가공으로 변화된 표정이 돋보이며, 면 100% 소재뿐 아니라 스트레치 실을 

섞어 변형시킨 소재도 있다. “스핀·에어 + 에어·민트”는 면 75%, 폴리에스

테르 25%의 복합소재로 면에는 중공면사(中空綿絲)를 사용함으로써 면 100% 

데님보다도 아주 가볍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과 같은 차별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오까야마” 직

영공장에 마디(slub)가 불규칙하게 있는 실을 만들기 위한 최신 제어장치(制

御裝置)를 도입하여 720추짜리 링 정방기 1대에 가설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평균 6∼10수의 데님 원사를 뽑고 있는데, 슬럽(slub)이나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어장치를 갖춘 정방기가 이미 20대(6,720추)가 있

는데, 이미 가동되고 있는 장치들은 전파의 주파수를 바꿔주는 인버터

(inverter)로 제어되게 되어 있는 기종들인데, 새로 도입한 장치는 기계적 위

치나 각도로 제어량을 자동제어하는 서보·모터(servo-motor)를 사용한 “MX 

3000형 멀티 슬럽 방출 장치”에 구라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컴퓨터의 소프

트·웨어(soft-ware)를 끼워 넣어 다른 어떤 슬럽 장식사보다도 돋보이는 표

정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구라보는 최근의 일본 진즈시장에서 섬유산업보다는 소프트웨어나 IT(정보

기술) 산업 분야가 강해지고 있어 이들 새로운 변화에 따른 기획력이나 제품 

개발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미 수출에 뛰어 들었다고 한다. 구라보는 태국이



나 중국 등에 생산 공장이 있지만, 신소재는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개발하기

로 하고 있다. 또한 구라보가 거래하고 있는 어떤 어패럴 회사들보다도 항상 

한발 앞서 나가는 소재를 내놓도록 함으로써 소재메이커로서의 우월성을 지

켜나가고 있으며, 금년(2002년) 5월에는 대대적으로 새로운 소재들을 내놓아 

업계의 주목을 끌어 볼 예정이다. 

구라보는 인건비가 아주 싼 거대한 중국이 옆에 버티고 있으므로, 인건비

가 비싼 일본의 섬유공업은 공동화(空洞化)되는 것이 어쩔 수 없으므로 그럴

수록 일본 내에서 신기술·신상품의 개발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생산품

목과 판매루트를 엄격하게 관리하면 일본의 기업과 해외의 기업이 역할을 

서로 분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년 춘하절에는 주문을 받아 찢거나, 구멍을 뚫거나 비비대는 등 손이 많

이 가는 가공을 특별히 하여야 하는 커스터마이즈드·진즈(customized jeans)

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진즈의 패션성(fashion性)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구

라보는 이러한 상황에 재빨리 대응하기 위하여도 개발력을 강화하는데 중점

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